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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정신장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후 성인기에 영

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 문제이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다양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

을 고려한 선행연구들에도 불구하고 시간에 따른 환경적 맥락의 변화에 대한 내재화문제의 변화를 고

려한 연구는 거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청소년기 대표적인 부정적인 환경적 맥락인 빈곤

요인의 변화에 따른 내재화문제의 발달궤적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분석자료로 서울아동패널연구의 

5차년도(중2)에서 8차년도(고2)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연령이 증가함

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청소년기 빈곤요인들 중에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

간이 길수록 그리고 중2시기뿐만 아니라 고2시기에도 빈곤한 청소년들의 경우 두 시기 모두 빈곤하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이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는 청소년기 빈곤 요인이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기 

빈곤은 그들의 내재화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빈곤한 청소년들이 보이는 내

재화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예방 및 개입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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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아동․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병리적 문제에 대해 발달적 관점에 

기반한 선행 연구들의 주요 관심사 중에 하나는 그를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의 

영향에 대한 것이다(Gorman-Smith & Tolan, 1998; McLoyd, 1990). 즉, 성장기에 있

는 아동․청소년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들이 성장과정에서 겪는 발달정신병

리적 문제의 발생과 발달과정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관심이 그것이다. 

예를 들면, 아동기 불안에 대한 어머니의 과잉보호의 영향(Parker, 1983; Waldron, 

Shrier, Stone & Tobin, 1975) 등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특정한 환경적 맥락들이 

특정한 내재화 문제들과 관련됨이 주장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발달 선상에서 발생하는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들을 모두 설명할 수 있는 특정한 환경적 맥락들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지되고 있다. 그 결과 청소년들이 겪는 다양한 형태의 발달정신병

리적인 문제들은 개인 내 존재하는 독특한 차이들로 인해 그에 따른 환경적인 맥락요

인들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Steinberg & Avenevoli, 2000). 

한편, 청소년들이 겪는 주요 내재화 문제1)는 즉각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정신장애의 진단으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청소년기 발달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발현되거나 최고조를 이루는 시기에 있어서 서로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지만(Compas & Oppedisano, 2000; Kruger, Caspi, Moffitt & Silva, 

1998), 청소년기에는 두 가지 이상의 내재화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적

지 않다(McClellan & Werry, 2000; McGee et al., 1990; Rohde, Lewinsohn & Seeley, 

1991). 예를 들면, 불안과 우울을 동시에 보이는 청소년의 경우 그에 따른 정신장애에 

포함될 위험이 단일 문제를 보이는 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게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사

회적 상호작용 등과 같이 정신과적 질병 이외의 영역에서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Compas & Oppedisano, 2000). 또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만

성적이고 복합적인 정서 문제와 강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McLaughlin, 2008; Pine, Cohen, Gurley, Brook & Ma, 1998).

1)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는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고통을 억제함으로써 야기되는 정서적 문제와 관

련된 증상으로서 우울, 불안, 위축 등 지나친 자기통제로 인해 겪게 되는 문제들을 말한다

(Achenbach & Edelbrock, 1991; 양혜원, 전명희, 2001: 130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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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발달적 접근 중에 한 가지는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들이 그 시기에 행동에서의 상당한 변화나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라는 전제 하에 그것

들이 동시에 발생하거나 최근의 경험 등과 연결되어 등장하게 된다는 시각이다

(Grabber & Sontag, 2009).2)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해 발달적 관점을 적용하는 

논의의 장점은 발달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에 초점을 둘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적은 왜 어떤 청소년들은 내재화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다른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지 그 차이를 검증하는 것이 된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를 둘러싼 다양한 맥락적 환경들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특정시점에서 청소년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들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권정아, 2002; 백진옥, 염시창, 2007; 

윤혜미, 박병금, 2005; 최은경, 오수성, 2007; 황혜원, 2007; Blome-Lake, 2007)이다. 

둘째는 청소년들의 내재화 문제가 갖는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확인하고 이러한 종단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확인하는 연구(김재철, 최진영, 2010; 서미정, 2008; 조정아, 2009; 좌현숙, 2010; 좌현

숙, 오승환, 2011; Scaramella, Conger & Simons, 1999)가 수행되어 왔다. 셋째는 내

재화 문제에 대한 시간에 따른 청소년 개인간 변화의 패턴을 분석함으로써 유형을 확

인하고, 이를 구분케 하는 요인을 규명하는 연구(김세원, 2010; 오영진, 2010; 최정아, 

2012; Ashman, Cawon & Panagiotides, 2008)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들은 청소년의 심리내적 요인뿐만 아니라 그들을 둘러싼 다양한 환경적 맥락요인들이 

내재화 문제나 그것의 시간적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것을 주요 연

구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관련되어 지금까지 수행되어 온 연구들

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갖는다. 첫째, 기본적으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 자체를 설명

하는 구체적인 이론적 논의가 풍부하지 못하다.3) 둘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환경적 

2) 또 다른 접근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청소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개인적 특성들에 의존한다는 

시각이다(Bandura, 1964). 따라서 어떤 청소년들은 그들이 겪게 되는 도전들이 청소년기 이전에 

존재했던 개인 특성들을 악화시키거나 두드러지게 만들고, 그것들이 축적되어 이전의 개인 특성

들이 취약성으로 변화되어 청소년기 전반에 걸쳐 내재화 문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Ingram 

& Luxto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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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이 다양한 형태로 정도의 차이를 보이면서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맥락의 변화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내재화 문제의 발달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

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그들의 심리․정서적 안

녕을 위협하는 가장 강력한 환경적 맥락요인으로 알려져 있다(문경숙, 김종백, 2010; 

Odgers et al., 2012). 빈곤한 아동․청소년은 심리사회적 발달 단계에 관련된 문제뿐

만 아니라 환경의 취약성에서 비롯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세심하고 

신중한 관심이 요구되며(주석진 외, 2013), 심리적 불안과 우울 등의 내재화 문제의 

증가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tzpatrick, Piko, Wright & LaGory, 2005). 또한 

청소년기 내재화문제의 변화에 대한 빈곤의 영향과 관련된 연구들은 청소년들의 기능

수행의 정상 범위 내에서 내재화 문제들에 대한 빈곤의 일반적인 영향들을 잘 설명하

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Grabber & Sontag, 2009). 반면에 국내에서 빈곤과 청소

년기의 발달적 결과물 특히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분석한 연

구는 매우 드물다. 소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구하기 힘든 국내 현실 때문에 대다수 

기존 연구들은 빈곤한 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실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어 수행되

었다. 소수의 연구들만이 빈곤이 아동의 다양한 발달영역 중 사회․정서적 발달을 포

함한 다양한 발달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한 바가 있으나(구인회, 박현선, 정익중, 

김광혁, 2009; 박현선, 정익중, 구인회, 2006), 이 경우도 아동기에 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에 대한 구분을 하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

이 경험하는 빈곤과 그 지속기간이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의 종단적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경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며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발달궤적을 보이

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빈곤지위와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포함하는 빈곤

요인의 변화양상은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3)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해 발달맥락주의라는 이론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에는 좌현숙(2010)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발달에 관한 맥락주의적 관점을 심도 있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내재화 문제 자체에 대한 이론을 설명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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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헌검토

1. 빈곤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이론적 논의

청소년기 발달과 관련된 기본 전제 중에 하나는 청소년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에 

이르기 전에 거치는 전환기라는 점이다. 그리고 청소년기 관련 연구들은 그들의 경험

들을 정의하고 그러한 경험들을 형성케 하는 요인들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에 초

점을 두고 있다(Brooks-Gunn, Graber & Paikoff, 1994; Elder, 1985; Lerner et al., 

1996; Pickles & Rutter, 1991). 전환적 시기인 청소년기에 대한 발달적 접근의 핵심

은 청소년 개인의 발달적 과정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는 것이다. 주요 설명요인에는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 양상, 이 시기에서의 개인의 경험과 환경적 맥락 등이 있다

(Graber, Brooks-Gunn & Petersen, 1996). 따라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이 그들

의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전환기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개별적 경험의 양상

과 그러한 경험에 미치는 환경적 맥락을 확인하는데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발달 모델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

지 주요 특성을 갖는다(Graber & Brooks-Gunn, 1996). 하나는 청소년의 행동상의 변

화와 적응에 있어서 개인 간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발달적 변화가 포함된다는 것이

다. 다른 하나는 인생 주기에 걸친 발달에 적용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혹은 교류적 

접근이다. 이 접근에서는 청소년기라는 특정한 전환기나 경험들에 대해 이 시기에서

의 행동적 변화와 적응을 포함하는 발달적 변화에 초점을 둔다. 발달적 접근의 특성

을 기반으로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를 설명하는 이론적 모델에는 두 가지 정도가 제시

될 수 있다(Graber & Sontag, 2009). 하나는 소질-스트레스 모델(diathesis–stress 

model)이다(Ingram & Luxton, 2005; Rosenthal, 1970). 이 모델은 청소년의 생물학

적․유전적․생리학적․인지적 그리고 인격 관련 요인들을 포함하는 소질 혹은 취약

성(Sigelman & Rider, 2009)이 스트레스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를 둘러싼 부정적인 환

경적 맥락 요인들과 상호작용을 통해 우울, 불안 등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을 설명한

다(Ingram & Luxton, 2005). 특히 양자 간의 동시적 영향뿐만 아니라 관계의 양상 

혹은 상호작용이 시간에 따라 변화함에 따라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정신병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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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발생 및 변화를 주장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아 취약한 상태에 놓

인 청소년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하거나 빈곤과 관련된 지위의 부정적인 변화

를 경험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 요인과 접하게 될 때에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는 

점차 심해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또 다른 모델은 누적적 사건 모델(cumulative events model)이다(Petersen, Sarigiani 

& Kennedy, 1991; Simmons & Blyth, 1987). 이 모델에서는 개인이 누적적으로나 동

시적으로 청소년기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생애 사건이나 전환적 사건 등을 경

험할 때에 그러한 사건들의 집결을 경험함으로 인해 청소년들은 좀 더 부정적인 행동

상의 그리고 정서적인 결과들을 갖게 됨을 주장한다. 주요 누적적 사건들에는 또래 

집단, 우정, 부모 간의 관계, 그리고 학교의 요구 등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적 맥락의 

변화에 따른 스트레스성 사건들의 증가가 포함된다(Graber & Brooks-Gun, 1996). 그

러므로 청소년기에 특정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증가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성 

사건의 경험과 타이밍 등과 같은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생애사건의 변화에 대한 누적 

정도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예측에 있어서 주요 관심이 된다(Graber & Sontag, 

2009). 따라서 청소년들이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누적적으로 길어지거나 빈

곤과 관련된 지위의 부정적인 변화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것과 같은 스트레스성 사

건의 경험이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의 예측의 주요 요인이 된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다. 

2.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압박으로 인해 빈곤한 성인들이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스트레

스를 경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소년들 역시 기본적 욕구나 그 이상의 것을 가난으

로 인해 충족하지 못하게 될 때에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Wadsworth & Compas, 

2002). 그 결과 청소년들은 자신이 처한 빈곤이라는 환경적 맥락으로 인해 매우 힘들

어 하고 사기가 떨어져서 결국 통제력이 저하되어 우울과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들

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Conger, Matthews & Elder, 1999). 경험적

으로도 경제적 압박과 부모의 실업과 같은 빈곤요인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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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 요인들 중에 하나임을 보여주고 있다(Conger, Ge, Elder, Lorenz & Simons, 

1994; McLoyd, Jayantne, Ceballo & Borquez, 1994). 나아가 청소년 자신이 처한 가족

의 처한 상황이 빈곤하다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화 문제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ger et al, 1999).

청소년기 빈곤이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은 그들의 삶의 스트레스로 작용하여 불안과 우울 등의 내

재화 문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Wadsworth et al., 2008). 둘째, 이러한 스트레스

들이 누적되어 그들의 삶에 만성적으로 작용할 경우 정신건강 상의 문제를 포함하는 삶

의 전반적인 문제들을 야기하게 되고(Wadsworth et al., 2008), 결국 성인기로의 성공

적인 전환을 어렵게 만들게 될 뿐만 아니라(Wickrama, Conger & Abraham, 2005) 청

소년기 이후의 삶에도 그것들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이다(Sapolsky, 2004). 

청소년기 빈곤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청소년이 거주하는 지역사회의 취약성이

다. 지역사회의 취약성은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들에 대해 일상적인 스트레스 요인들

의 부정적인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ttar, Guerra & Tolan, 1994). 특히, 

우리나라의 영구임대주택과 같이 빈곤하고 열악한 지역사회에 노출된 청소년일수록 

사회심리적 부적응 및 행동문제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Eamon, 2001). 따라서 

청소년기에 영구임대주택에 거주 경험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를 포함하는 부정적 결

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McLeod & Shanahan, 1993).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영구임대주택 지역의 경우 빈곤한 환경

으로 인해 동반되는 학대나 부모갈등과 같은 위험요인들에 또한 노출될 수 있으므로 

빈곤지위와 함께 빈곤과 관련된 요인으로 간주하고자 한다(박현선, 2008). 또한 장기

적 또는 연속적인 빈곤 환경을 경험할수록 발달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축적될 가능성

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김광혁, 2010; Leventhal & Brooks-Gunn, 2000), 영구임대주

택 지역에 거주한 경험의 누적정도를 나타날 수 있는 거주기간을 포함하여 빈곤지위

와 함께 이상의 두 가지 빈곤요인들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의 종단적 관계를 검증

하고자 한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

- 152 -

Ⅲ.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자료로 서울아동패널연구(Seoul Panel Study of Child: SPSC)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과 독립변수는 5∼8차년도 원자

료를 이용하였고, 통제변수들은 5차년도 원자료를 이용하였다. 연도별 조사에 참여한 

아동의 수와 표본유지율은 표 1과 같다. 1차 연도인 2004년에 1,785명의 아동과 그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를 시작한 이래, 5차 년도인 2008년에는 1차 연도의 사례 중 

1,438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표본유지율이 80.6%였다. 이후 8차 년도에는 1,339사례가 

조사되었으며, 표본유지율은 75.0%였다. 본 연구의 모든 조사는 청소년과 그 부모로

부터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이루어졌으며, 서울아동패널연구단이 소속

되어 있는 서울대학교의 생명윤리심의위원회(SNU IRB)의 심의, 승인 하에 진행되었다. 

구분 5차(2008) 중2 6차(2009) 중3 7차(2010) 고1 8차(2011) 고2

사례수 1,438명 1,409명 1,368명 1,339명

표본유지율 80.6% 78.9% 76.6% 75.0%

표 1 

조사대상자의 표본유지율

2. 주요 변수의 측정

1) 종속변수

본 연구의 종속변수는 중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간의 내재화 문제의 

변화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을 측정하는 문항들로 구성된다. 우

울·불안은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에서 ‘외롭다고 불평한다’, ‘나쁜 생각이

나 나쁜 행동을 할까 두려워한다’,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걱정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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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13문항(3점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4)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우울·불안의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사회적 위축은 청소년 자기행동 평가척도(K-YSR)에서 ‘혼

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숨기는 것이 많고 남에게 속을 털어놓지 않는다’, ‘비활동적

이고 행동이 느리며 기운이 없다’ 등의 9문항(3점 척도)으로 측정하였으며,5) 점수가 

높을수록 위축의 정도가 심함을 의미한다. 우울·불안과 연도별 문항 간 신뢰도는 각

각 .87, .86, .86, .87이며, 사회적 위축의 연도별 문항 간 신뢰도는 각각 .80, .83, 

.81, .82이다. 내재화 문제는 우울·불안과 사회적 위축 점수의 평균값으로 측정되며 

점수가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가 심각함을 의미한다.

2) 독립변수

청소년기 빈곤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영구임대주택 거주기간을 분석에 포함시켰다.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각각의 시점에서 주거형태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 중 영구임대주택은 1, 그 외 나머지 주거형태(자가, 전세, 월세, 친척집, 기타)는 

0으로 코딩하였다. 이후 네 시점 동안의 값을 더해 최소 0으로부터 4까지의 구간을 

형성하며 점수가 높을수록 영구임대주택에 지속적으로 거주한 상태를 나타낸다. 또한 

청소년기 빈곤을 측정하기 위해 첫 해인 중 2 시기와 마지막 해인 고 2 시기에 표본

가구의 욕구소득비를 산출하였다. 첫 해인 중 2 시기와 마지막 년도인 고 2 시기에 

욕구소득비 값이 모두 1이상이었던 가구를 비빈곤 가구로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각

각 빈곤지속, 빈곤진입, 빈곤탈피의 여부를 확인하여 더미변수로 분석에 투입하였다.6)

4) 그밖에 우울·불안 척도는 ‘잘 운다’, ‘스스로 완벽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불평하거나 생각한다’,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자기가 가치가 없거나 남

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신경이 날카롭고 신경질적이거나 긴장되어 있다’,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자의식이 지나치고 쉽게 무안해한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한다’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5) 그밖에 사회적 위축 척도는 ‘말을 하지 않으려 한다’, ‘수줍거나 소심하다’, ‘멍하니 허공을 응시

하곤 한다’, ‘자주 뾰루퉁해진다’, ‘불행하다고 생각하거나 슬퍼하고 우울해진다’, ‘위축되서 남들

과 어울리지 않으려고 한다’의 문항들로 구성된다.

6) 지속빈곤은 중2 시기와 고2 시기의 욕구소득비가 모두 1미만인 경우를 의미하고, 빈곤진입은 중

2 시기에는 욕구소득비가 1이상이었지만 고2 시기에는 그 값이 1미만으로 감소한 경우를 말한

다. 마지막으로 빈곤탈피는 중 2시기에는 욕구소득비가 1 미만이었으나 고2 시기에는 그 값이 1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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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제변수

선행연구를 통해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주요 변수

들을 통제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학대경험, 부모지도감독, 친구특성, 학교

유대감 등이 분석에 투입되었다(좌현숙, 2010; 이주리, 2008; Archibald, Graver & 

Brooks-Gunn, 1999; Hogue & Steinberg, 1995).

2.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론적 검토와 선행연구 고찰을 토대로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으며,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을 확인하고 빈곤 요인들이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기반으로 한 잠재

성장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반복측정된 내재화 문제 변수만을 포함한 모형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무조건 모형을 분석하였다. 이후 무조건 모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하여 양호하게 나

타나면 개인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의 유의한 차이를 확인한 후 공변량 변수들을 

투입하여 조건모형을 분석하였다. 모형적합도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통계량과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residual), CFI(comparative fit 

index), TLI(Tucker-Lewis index) 등의 적합도 지수를 사용하였다. 또한 반복측정시 

발생한 결측치 처리를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FIML)을 이용하였는데,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거

나, 한 변수의 결측 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 listwise 또는 

pairwise보다 정확하게 모수를 추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Arbuckle,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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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연구모형

Ⅳ. 연구결과

1.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

연구에 포함된 주요 변수들의 기술통계치는 표 2와 같다. 중 2에서 고 2에 이르는 

4년 동안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은 점차 높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중 2 시

기에서 매년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학년이 증가할수

록 그 증가폭은 미세하게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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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명 평균(SD)

내재화문제

중2 1.3044(.2977)

중3 1.3247(.3107)

고1 1.3436(.3182)

고2 1.3616(.3241)

임대아파트거주기간 .46(1.118)

변수명 빈도(%)

빈곤지위

지속빈곤 40(4.4)

빈곤진입 29(3.2)

빈곤탈피 37(4.1)

비빈곤 802(88.3)

합계 908(100)

표 2 

주요 변수의 정의와 기술통계치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평균 거주기간은 .46(표준편차=1.118)으로 나타났고, 빈곤지

위와 관련하여 기준이 되는 비빈곤의 경우 802명으로 전체의 88.3%로 나타났다. 지

속빈곤에 해당하는 경우는 40명(4.4%)이었으며, 빈곤진입과 빈곤탈피는 각각 29명

(3.2%)과 37명(4.1%)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 분석

중 2에서 고 2 시기에 이르는 동안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을 추정하기 위해 선행

연구의 결과에 따라 선형변화모형을 적용하여 발달궤적을 추정하였다(김재철, 최지영, 

2010; Meredith & Tisak, 1990). 이 모형의 모형적합도는 χ2=22.712(df=8, p=.004), 

CFI=.991, IFI=.961, RMSEA=.045로 대체로 양호하였다. 

표 3에는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에 대한 평균 및 변량에 대한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 평균은 1.305(p<.001), 변량은 .059(p<.005)로 나

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했다. 이는 내재화 문제가 처음 측정된 시점인 중 2 

때에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이 1.305이며 이 때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청소년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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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유의한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수 평균(표준오차) 변량(표준오차)

초기값(intercept) 1.305(.010)*** .059(.005)***

변화율(slope) .019(.003)** .003(.001)***

초기값-변화율의 공변량 -.002(.001)+ -

***p<.001, **p<.01, *p<.05, +p<.1

표 3 

사회적 위축 발달궤적의 무조건모형

내재화 문제 변화율의 평균은 .019(p<.01)로 나타나 중학교 2학년 시기부터 고등학

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4년 동안 내재화 문제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내재화 문제 변화율의 변량은 .003(p<.001)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재화 문제는 변화를 보이는데 그 변화의 속도가 개인 간에 많은 차이

가 있어 어떤 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 청소년은 느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내재화된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 간의 공변량의 추정치는 -.002으로 부적 

관계를 보였으며, 이는 한계적으로(marginally) 유의하였다. 이는 최초 측정시점에서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이 높은 청소년이 그렇지 않은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재

화 문제의 증가속도가 완만하다는 것을 의미한다.7)

내재화된 문제에 대한 무조건모형의 적합도 지수들이 대부분 수용할만한 범위에 있

어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편이고, 개인 간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므로 조건모형으로 이행하기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7) 이는 초기시점에서 내재화 문제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두 집단으로 나눈 후 2,3,4차 시점에서의 

내재화 문제 평균값과의 비교를 통해 확인될 수 있다. 분석결과 초기시점인 중2 시기에 내재화 

문제가 낮았던 집단은 이후 세 시점에서 모두 상대적으로 내재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더 낮게 나

타났다. 이는 최초 시점인 중2 시기에서 이미 내재화 문제 평균값이 높으므로 그 증가속도가 완

만할 수밖에 없는 천장효과(ceiling effect)로 볼 수 있다(좌현숙, 변귀연,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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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학교 2학년 시기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내재화 문제 발

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예측요인을 포함한 조건모형을 구축하

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모형의 적합도는 χ2
=34.990(df=24, p=.069), CFI=.994, 

IFI=.994, RMSEA=.022로 양호하였다. 청소년기 빈곤요인을 5차년도부터 8차년도까지 

임대아파트 거주기간과 5차년도와 8차년도의 욕구소득비를 기준으로 한 빈곤지위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초기값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빈곤요인

임대아파트거주기간 0.16(.009)+ .071

지속빈곤 .096(.048)* .081

빈곤진입 -.066(.053) -.048

빈곤탈피 -.001(.017) -.019

통제변수

학대경험 .241(.025)*** .374

부모지도감독 -.005(.014) -.013

친구특성 -.033(.026) -.049

학교유대감 -.053(.027)* -.075

변화율 요인
비표준화계수

(표준오차)
표준화계수

빈곤요인

임대아파트거주기간 .001(.003) .023

지속빈곤 -.008(.017) -.029

빈곤진입 .004(.019) .012

빈곤탈피 -.001(.017) -.002

통제변수

학대경험 -.011(.009) -.078

부모지도감독 .000(.005) -.003

친구특성 -.013(.009) -.085

학교유대감 .006(.010) .039

***p<.001, **p<.01, *p<.05, +p<.1

표 4 

청소년기 빈곤과 내재화 문제 발달궤적 간의 관계

청소년기 빈곤요인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 요인들에 유의하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임대아파트 거주기간은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한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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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ginally)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기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수록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

으로 청소년기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긴 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

학교 2학년 때에 그들이 겪는 내재화 문제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빈곤지위 중에서는 지속빈곤만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속적으로 빈곤한 청소년은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2 시기

와 고2 시기 모두 빈곤하였던 청소년은 두 시기 모두 빈곤하지 않았던 청소년에 비

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2 시기의 내재화 문제가 더 높은 것을 의미한다. 

그밖에 통제요인들 중에서는 학대 경험과 학교유대감이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유

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학대경험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학교 2학년 시기에 부모

로부터 학대경험이 높다고 생각하는 청소년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높은 수준임을 의미

한다. 또한 학교 유대감이 높을수록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중 2시기에 학교에 대한 유대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내재화 문제가 낮아지

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청소년기 빈곤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증적으

로 유의하게 개인별 차이를 가지면서 증가하지만 그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경향을 반영

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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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기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4년 동안 내재화 문

제가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하며 그러한 변화에 청소년기에 겪은 빈곤 요인들의 변화

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였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관련해서 기

존에 수행되었던 많은 연구들과 달리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맥락 요인

의 변화 자체가 내재화 문제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점에서 의의가 있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에 이르는 4년 동안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

는 선형적인 궤적을 가지며 안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

년의 내재화 발달궤적과 관련된 기존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김재철, 최

지영, 2010). 따라서 청소년기 외현화된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눈에 띄지 않는 

내재화 문제에 대해 관련 당사자의 적극적인 발견과 개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과 변화율의 변량이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최초 측

정시점인 중 2시기에 내재화 문제의 수준은 개인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변

화의 속도에 있어서도 개인 간에 많은 차이가 있어 어떤 청소년은 급격히 증가하고 

일부 청소년은 느리게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등 다양한 변화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와 같은 발달적 문제들에 관심이 있는 경우 반드

시 발달에 있어서 개인차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결

과이다(Graber & Sontag, 2009). 또한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

과 변화율의 개인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으며,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이미 높은 수준의 내재화 문제

를 경험하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여 주는데 기여한다(좌현숙, 변귀연, 2010).

셋째,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요인에는 임대아파트에서의 거

주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최초 측정시점인 중 2 시기에 빈곤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 2 

시기에도 빈곤한 지속 빈곤 청소년의 경우 두 시점 모두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중 

2 시기의 내재화 문제는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는 전통적으로 빈곤과 아동․청소년의 

발달에 관해 분석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부분적으로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특히, 영구

임대주택에서의 거주는 청소년의 다양한 발달영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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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청소년을 포함한 거주민들의 정신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

(Taylor, 199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지속적인 빈곤에 놓인 아동일

수록 우울․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많이 보인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

로 뒷받침하고 있다(구인회 외, 2009; Duncan & Brooks-Gun, 1997; McLeod & 

Wolfe, 1995). 따라서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기에 경험한 빈곤이 아동기에서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경험적 근거를 마련하

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빈곤 요인들이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초기값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나타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과 빈곤 지위의 변화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의 증가속도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청소

년들이 상대적으로 초기부터 내재화 문제의 수준이 이미 높은 수준이고 증가하는 정

도가 크지 않아 변화율에는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주요 연구결과가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즉, 청소년이 직면하는 빈곤의 정도로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거나 

지속적으로 빈곤한 청소년들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거나 빈곤

하지 않은 청소년과는 빈곤을 경험하는 정도가 달라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길거나 

지속적으로 빈곤을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영구임대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이 짧거나 비빈

곤한 가구의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 2시기의 내재화 문제가 높다는 것

을 의미한다.8)

이상에서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대해 요약하고 논의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본연구가 

안고 있는 한계와 향후 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후속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의 양상을 크게 임대아파

트에서의 거주기간과 초기인 중 2 시기에서의 빈곤지위와 마지막 시기인 고 2 시기에

8) 부언하면, 빈곤한 청소년들은 비빈곤한 청소년에 비해 가구구성원의 형태나 근로능력의 차이 등

으로 인해 시간이 지나더라도 영구임대아파트에서의 거주여부나 빈곤지위가 변화될 가능성이 적

어지게 되거나, 빈곤 청소년 가구가 겪는 빈곤의 정도가 비빈곤한 가구보다 시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정도로 더 심각하게 빈곤한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빈곤요인들의 변화가 내재화 

문제의 변화율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청소년연구 제26권 제1호

- 162 -

서의 빈곤 지위를 비교한 후 두 시기의 빈곤 지위의 변화가 내재화 문제의 발달궤적

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청소년들의 겪는 내재화 문제가 현실적으로 위

험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보인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빈곤요

인이 상대적으로 초기인 중 2 시기의 내재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내재

화 문제의 변화율 즉, 안정적인 증가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 요인을 발견하지 못

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향후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빈곤요인에 대한 내용

을 좀 더 보충하여 내재화 문제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빈곤요인을 규명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기존에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에서 빈

곤 요인들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더 나아가 청소년기 내재화 문제에 대한 빈곤의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함에 대한 인식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삶의 통제력과 같은 요인들에 대한 

조절효과를 살펴보거나(Conger et al., 1999), 내재화된 문제들에 대한 압박이나 가족 

갈등 등의 매개효과 정도를 확인하는 것(Wadsworth, Raviv, Compas & Connor-Smith, 

2005)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이터의 수집 시기는 2008년부터 2011년이다. 이는 현

재를 기준으로 다소 경과한 시기이므로 그 점은 패널데이터 연구의 한계가 될 수 있

다. 또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아동들을 

대상으로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의 발달적 결과물과 그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들을 10년 동안 추적조사한 자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분석에 포함된 

빈곤 요인의 분류에 포함된 청소년의 절대적인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역시 패널데

이터 상의 한계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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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longitudinal study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in adolescence

Min, Wonhong*․Lee, Bongjoo**

The internalization of problems, when severe, is connected to various mental 

disorders and is an important developmental process which can influence adulthood. 

Although there have been previous studies which have considered the influences of 

various environmental contexts regarding internalizing problems in adolescence, 

there have been few studies which have examined the changes of internalizing 

problems to the changes of environmental contexts over time. In this regard, this 

study has identified the changes of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due to the factors related to poverty that are representative of negative 

environmental context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analyze the 4 year 

(8
th
 to 11

th 
grades) longitudinal data from the Seoul Child Panel Study. The study 

findings showed that a level of internalizing problems has increased across time. 

Adolescents who have lived longer in public housing and were poor in both 

periods i.e. 8
th
 and 11

th
 grades relative to not being poor in both of them have 

higher scores in internalizing problems at the 8
th
 grade. In contrast, there were no 

significant poverty factors that influenced the developmental trajectories of internalizing 

problems. In sum, the results imply that adolescents with internalizing problems 

should be the subject of early and actively intervention and prevention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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